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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영상 스크립트>

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,

하지만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있습니다.

바로 배송비 부담이죠.

한승준 고객 | 온라인 주문을 할 때마다 ‘산간도서지역’이란 게 꼬리표처럼 붙어요. 진짜 싫어요.

제주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물품이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와야 해, 건당 5~6000원에 달하는 비싼 배송료를 부담해야 합니다.

그런데! 2020년 쿠팡 로켓배송센터가 제주에 문을 열면서 제주주민들도 쿠팡와우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와우회원들
에게 제공되는 무료배송, 무료반품 서비스가 제주도에서도 시행된 것이죠.

정승세 고객 | 와우(멤버십)는 반품도 편하고 배송도 항상 무료에요. 급할 때 언제든 쿠팡 로켓배송으로 주문하면 구세주 같은 느낌
이죠!

건당 5000원이 넘는 배송비 부담이 사라지자 특히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.

강성휘 고객 |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원래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마다 추가요금이 적게는 5000원 정도 들었는데, 지금은 쿠팡
에서 주문하면 쿠팡와우 월 회원비만 내면 되니까 한달로 계산하면 매달 무려 5~10만 원 정도를 아끼는 셈이에요.

게다가 와우 회원은 쿠팡에서 최적의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

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| 로켓배송 같은 효율화 서비스로 구현한다고 하면 제주도와 도서산간 지역의 추가 배송비 부담 문제
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주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.

이처럼 파격적인 쿠팡와우 멤버십 혜택이 알려지면서 최근 몇 년 새 와우 회원이 50%나 증가했습니다.

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주민들에게도 더 나은 세상을 배송하기 위해,

쿠팡은 앞으로도 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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